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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가와 배경 설화의 관련성 

－｢怨歌｣를 중심으로－

46)황 선 엽*

1.서론

2.향가와 배경 설화의 관련 양상

3.배경 설화의 내용과 관련한 ｢怨歌｣의 해독

4.결론

<국문초록>

이글은  三國遺事 에수록되어있는향가들을대상으로그향가가들어있는배경

설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다.향가와 배경 설화의 관련성은 소원한 경우와 부분

적 관련이 있는 경우,긴밀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讚耆婆郞歌｣와 ｢祭亡妹歌｣

는 관련이 소원하며 ｢慕竹旨郞歌｣,｢願往生歌｣,｢風謠｣,｢安民歌｣,｢禱千手大悲歌｣는

향가와배경설화가부분적으로관련을맺고있다.향가와배경설화의관계가긴밀한

것으로는 ｢薯童謠｣,｢處容歌｣,｢獻花歌｣,｢彗星歌｣,｢遇賊歌｣,｢兠率歌｣가 있다.

｢怨歌｣는 기존의 해독에서는 배경 설화에 나타나는 ‘栢樹,謂曰’정도만이 노래의

‘栢史,敎因隱’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해 왔다.그러나 이 글에서는 배경 설화의 ‘有

如’와｢怨歌｣의‘多攴行齊’가직접관련되는것임을분명히밝힘으로써｢怨歌｣도배경

설화와 향가의 관련성이 긴밀한 경우에 속함을 논증하였다.기존의 해독에서 ‘多攴行

齊’의‘多攴’를‘다히’로읽은경우는있었으나그의미를‘함께,같이’로파악하였었다.

이 글에서는 15세기 국어와 석독 구결 자료를 참고할 때 ‘多攴[다히]’가 ‘다름 없이,

처럼’의 의미이며 이것이 배경 설화의 ‘有如’와 직접 대응되는 것임을 논증하였다.

주제어： 三國遺事 , 향가, 배경 설화, ｢怨歌｣, 석독 구결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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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글은  三國遺事 에 수록되어 있는 향가와 그 향가를 포함하고 있는

설화 사이의 내용적 관련성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필자의 관심이 향가

쪽에 있기에 이 글의 제목에서 향가를 앞에 두고 해당 향가를 포함한 이

야기를 배경 설화로 칭하였다. 그러나  三國遺事 를 중심에 놓고 보면 설

화가 중심이고 향가는 그에 부속되어 있는 노래에 불과하므로 ‘배경 설

화’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더나아가  三國遺事 에 수록되어 있는 각각의 이야기를 설화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三國遺事 를  三國史記 

와 더불어 삼국시대에 대한 현전하는 양대 史書라 할 때  三國遺事 에 수

록된 이야기들은 ‘記事’라고 부르는 것이타당하지않은가 하는 문제이다. 

즉  三國遺事 를 역사서라 보는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설화’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을지 모른다. ‘기사’와 ‘설화’의 의미는 주지

하는 것이나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표준 국어 대사전 의 뜻풀이

를 제시해 둔다.

(1)기사10(記事)

｢명사｣

｢1｣사실을 적음.또는 그런 글.

¶이조실록의 기사.

｢2｣신문이나 잡지 따위에서,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글.

¶기사를 쓰다/신문에 강도 사건에 대한 기사가 났다./소년 가장에 대

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그 신문에는 유난스럽게도 슬픈 기사,기막힌

기사만이 가득했다.김소운, 일본의 두 얼굴 

(2)설화05(說話)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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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있지아니한 일에대하여사실처럼재미있게말함.또는그런이야

기.

｢2｣ 문학  각 민족 사이에 전승되어 오는 신화,전설,민담 따위를 통

틀어 이르는 말.

¶부석사의 연기(緣起)설화/우리는 설화를 채집하기 위하여 마을 노인

정을 찾았다./이 지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설화가 있다.

요약하면  三國遺事 는 사실을 적은 역사서인가, 전해 오는 이야기를

모아 놓은 설화집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이런 식의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에 이미 정해진 모범 답안은 존재한다. 즉 ‘ 三國遺事 의 성격은 칼

로 무 자르듯 단정할 수 없다.  三國遺事 는 역사서이면서 동시에 설화집

이다.’와 같은 답이 바로 그것이다. 필자는 역사학자도, 고전문학 전공자

도 아니기에  三國遺事 의 성격에 대해 이론적인 논의를 펼치고 그에 대

한 타당한 답안을 끌어낼 만한 식견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문제에

대한 천착은 하지 못한다.

‘배경설화’라는표현이이와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종래의 향가 연

구자들이 즐겨 사용하여 왔고 향가에 초점을 두고 해당 이야기와의 관련

성을 논의하려는 이 글의 입장에서 별 다른 대용 표현을 찾지 못하였기

에 큰 고민 없이 채택한 것임을 밝혀두는 선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어 두려 한다. 

2. 향가와 배경 설화의 관련 양상

 三國遺事 에 실려 있는 향가는 모두 14수인데 충담사의 ｢讚耆婆郞歌｣

와 ｢安民歌｣, 월명사의 ｢祭亡妹歌｣와 ｢兠率歌｣는 각각 한 이야기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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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있으므로 향가를 포함한 이야기는 모두 12편이 된다. 향가와 그 향

가를 포함하고 있는 배경 설화의 내용적 관련성은 아주 소원한 것으로부

터 구체적인 내용을 넘어 표현까지 일치하는 매우 긴밀한 것까지 다양한

유형을 보인다. 이 글에서는 향가와 그배경설화의 내용적 관련성양상을

그 유형 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怨歌｣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

다 자세한 논의를 해보려 한다.

2.1. 관련이 소원한 경우

우선 향가와 그 향가를 포함하고 있는 배경 설화의 내용적 관련성이

소원한 예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배경설화로부터향가의해독을 위한 단

서를 가장 얻기 힘든 것은 ｢찬기파랑가｣이다. ｢찬기파랑가｣에 관한 이야

기는 (3)에 제시한 내용이 전부인바 이를 통해서는 ｢찬기파랑가｣의 작자

가 충담사라는 것, 기파랑을 기리는 노래라는 것, 임금이 익히 알고 있을

정도로 그 노래가 널리 퍼져 있었고 그 뜻이 매우 숭고하다는 것 정도의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찬기파랑가｣가 지어진 배경이나 시기, 그 구체

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주어져 있지 않다.

(3)王曰 朕嘗聞 師讚耆婆郞詞腦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 然

왕이 말하기를,“짐이 일찍이 듣기로는 스님의 耆婆郞을 찬양한 詞腦歌

가 그 뜻이 매우 높다고 하던데,과연 그러하오?”라고 하니,대답하기를,

“그러합니다.”라고 하였다.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즉 耆婆郞은 어떠한 사람인지, 耆婆郞과 忠談師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忠談師가 왜 이 노래를 지었는지, 노래가 지어진 구체적 배경이나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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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지, 향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

혀 언급하지 않고 노래만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조

의 내용이 ｢안민가｣를 짓게 된 배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찬기파랑가｣

는 부수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 점은 ｢祭亡妹歌｣도 마찬가지이다. ｢祭亡妹歌｣도월명사가 ｢兠率歌｣를

짓게 된배경을 설명하고 있는｢月明師兠率歌｣조에부기되어있기에 ｢祭亡

妹歌｣에 대한 설명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나타난다.

(4)明又嘗爲亡妹 營齊作鄕歌祭之 忽有驚颷吹 紙錢飛擧 向西而沒 歌曰

월명이 또 일찍이 죽은 누이동생을 위하여 재를 올리고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더니,문득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紙錢이 날려 서쪽 방향으로

사라져 버렸다.노래는 다음과 같다.

―｢三國遺事 卷五 感通第七 月明師兠率歌｣

(4)와 같이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위해재를 올리고 제사 지낼때 지은

노래임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을 뿐 노래와 관련한 자세한 사연은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다. “문득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紙錢이 날려 서쪽 방향

으로 사라져 버렸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祭亡妹歌｣가사와는 직

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낼 때 지었다는 내용이

그나마 ｢讚耆婆郞歌｣보다는 조금 자세하기 때문에 ｢祭亡妹歌｣의 전체적인

歌意나 구체적인 내용의 해독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배경 설화와 향가

의 내용적 관련성이란 측면에서는 매우 소원한 예임은 틀림없다.

2.2. 관련이 부분적인 경우 

다음 유형은 배경 설화의 주된 내용이 해당 향가와 직접적인 관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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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있어서그 노래가 지어진배경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수 있지

만 향가 가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慕竹旨郞歌｣, ｢願往生歌｣, ｢風謠｣, ｢安民歌｣, ｢禱千手大悲歌｣등이 그러한

데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5)의 내용을 통해 죽지랑과 득오곡의 관계, 특히 득오곡이 죽지랑에게

큰 은혜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慕竹旨郞歌｣의 창작 배경이다.

(5)孝昭王代 竹旨郞[亦作竹曼 亦名智官]

第三十二孝昭王代 竹曼郞之徒 有得烏1)[一云谷]級干 隷名於風流黃卷 追日仕

進 隔旬日不見 郞喚其母問 爾子何在 母曰 幢典牟梁益宣阿干 以我子差富山城倉

直 馳去行急 未暇告辭於郞 郞曰 汝子若私事適彼則 不須尋訪 今以公事進去 須

歸享矣 乃以舌餠一合酒一缸 率2)左人[鄕云皆叱知 言奴僕也]而行 郞徒百三十七

人 亦具儀侍從 到富山城 問閽人 得烏失奚在 人曰 今在益宣田隨例赴役 郞歸田

以所將酒餠饗之 請暇於益宣 將欲偕還 益宣固禁不許 時有使吏侃珎 管收推火郡

能節租三十石 輸送城中 美郞之重士風味 鄙宣暗塞不通 乃以所領三十石 贈益宣

助請 猶不許 又以珎節舍知騎馬鞍具貽之 乃許 (중략)初得烏谷慕郞而 作歌曰

제32대 孝昭王 때 竹曼郞의 낭도 중에 得烏(失)[또는 谷]級干이 있었다.

風流黃卷에 이름을 올려놓고 날마다 출근하였었다.열흘 동안이나 보이지

않기에 낭이 그의어머니를 불러 아들이 어디에있는지를 물었다.어머니

가 말하기를,“幢典인 牟梁의 益宣 阿干이 내아들을 富山城의 倉直으로 뽑

아갔는데,빨리가느라고 미처 낭에게 하직인사를 드릴 겨를도 없었습니

다.”라고 하였다.낭이 말하기를,“당신 아들이 만약 사사로운 일로 그곳

에 갔다면 찾아가 볼 필요가 없지만,이제 公事로 갔다니 마땅히 가서 대

접해야겠소.”라고 하고,이에 舌餠 한 합과 술 한 병을 가지고 左人[우리

말로 ‘皆叱知’라고 하는데 奴僕을 말한다.]을 거느리고 갔다.낭의 무리 1

백 37명도 위의를 갖추고 따라갔다.부산성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득오실

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문지기는 답하기를,“지금 익선의 밭에서 예

에 따라 부역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낭은 밭으로 가서 가져간 술과

1) 得烏: ‘得烏失’의 잘못으로 보아 ‘失’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함.

2) 원문에는 ‘卒’로 되어 있으나 ‘率’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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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을 대접하였다.익선에게 휴가를 청하여 함께 돌아가려고 했으나 익선

은 굳이 거부하고 허락하지 않았다.그때 使吏 侃珍이 推火郡 能節의 곡식

30석을 거두어 성안으로 수송하고 있었는데,죽만랑이 선비를소중히 여

기는 풍모를 아름답게 보고,익선의 꽉 막혀 융통성 없음을 비루하게 여

겨,가지고 가던 30석을 익선에게 주고 청하는 것을 도왔다.그래도 허락

하지 아니하므로 또 珍節 舍知의 말안장을 주니 그때야 허락하였다.(중

략)처음에 득오곡이 낭을 사모하여 노래를 지었으니 이렇다.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그러나 설화의 마지막에 “처음에 득오곡이 낭을 사모하여 노래를 지었

으니 이렇다.(初得烏谷慕郞而 作歌曰)”라고만 되어 있는바 창작 시기가 언제

인지 알 수 없다. 이 내용만으로는 노래를 지은 것이 益宣에게 잡혀가 있

을 때인지, 풀려난 다음인지, 또는 죽지랑이 사망한 다음인지 알 수 없는

바 해독자마다 제각각 창작시기를상정하여해독하고있는 형편이다. 또

한 설화의 내용과 ｢慕竹旨郞歌｣의 표현을 연결시켜 볼 만한 부분도 딱히

드러나지 않는다.

｢廣德嚴莊｣설화와 ｢願往生歌｣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6)에 제시한 바

와 같이 설화의 내용이 다 끝난 후에 “광덕에게 일찍이 노래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德嘗有歌云)”라고만 하고 노래를 附記하여 본문 중에서는 노

래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않고있다. 이 설화를 통해 광덕이 수

행을 하면서 서방 정토에 가서 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이 노래를 지어

불렀을 것이라는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6)廣德 嚴莊

文武王代 有沙門名廣德嚴莊 二人友善 日夕約曰 先歸安養者 須告之 德隱居

芬皇西里[或云皇龍寺有西去房未知孰是]蒲鞋爲業 挾妻子而居 莊庵栖南岳 大3)

3) 원문에는 ‘大’로 되어 있으나 ‘火’의 오기로 보는 견해도 있음. 이재호 역,  삼국유사  

2(서울：솔, 2002), 3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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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力耕 一日 日影拖紅 松陰靜暮 窓外有聲報云 某巳西往矣 惟君好住 速從我來

莊排闥而出顧之 雲外有天樂聲 光明屬地 明日 歸訪其居 德果亡矣 於是 乃與其

婦 收骸同營蒿里 既事4)乃謂婦曰 夫子逝矣 偕處何如 婦曰 可 遂留夜宿 將欲通

焉 婦靳之曰 師求淨土 可謂求魚緣木 莊驚恠問曰 德既乃爾 予又何妨 婦曰 夫子

與我同居十餘載 未嘗一夕同床而枕 況觸汚乎 但每夜 端身正坐 一聲念阿彌陁佛

号 或作十六觀 觀既熟 明月入戶 時昇其光 加趺於上 竭誠若此 雖欲勿西 奚往

夫適千里者 一步可規 今師之觀 可云東矣 西則未可知也 莊愧赧而退 便詣元曉法

師處 懇求津要 曉作鍤5)觀法誘之 藏6)於是潔巳悔責 一意修觀 亦得西昇 鍤7)觀在

曉師本傳與海東僧傳中 其婦乃芬皇寺之婢 盖十九應身之一 德嘗有歌云 月下伊底

亦 西方念丁去賜里遣 無量壽佛前乃 惱叱古音[鄕言云 報言也]多可攴白遣賜立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攴 兩手集刀花乎白良願往生願往生 慕人有如白遣賜立阿邪

此身遺也置遣 四十八大願成遣賜去

文武王 때 沙門 廣德과 嚴莊이란 이가 있었다.두 사람은 서로 우애가

좋아 조석으로 (서로)약속하기를 “먼저 서방 극락에 가는 이는 반드시

이를 알리기로 하세.”라고 하였다.광덕은 芬皇寺 서쪽 마을[혹은 皇龍寺

에 西去房이있었다고하나 어느것이 옳은지알 수없다.]에숨어 살면서

신 삼는 것으로 생업을 삼아 처자를 데리고 살았다.엄장은 南岳에 암자

를 짓고 살면서 화전을 일구며 힘들여 경작하였다.하루는 해 그림자가

붉은 빛을 끌며 소나무 그늘에 고요히 저물어 갈 무렵 창 밖에서 소리가

나면서알리기를,“나는서방으로가네.그대는잘지내다가 속히나를따

라오게.”라고 하였다.엄장이 문을 열고 나가서살펴보니,구름 밖에서 하

늘 음악소리가 울리고 광명이땅까지 드리워있었다.다음날 (엄장이)광

덕의 거처를 찾아갔더니,광덕은 과연 죽어 있었다.이에 그의 아내와 함

께 유해를 거둬 蒿里에 장사를 지냈다.장사를 마치고 (엄장은)부인에게

말하기를,“부군이 죽었으니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소?”라고 하였더

니,부인이말하기를“좋습니다.”라고하였다.마침내머물며밤에자는데,

정을 통하려고 하자 부인은 그를 나무라며 말하기를,“스님께서 淨土를

4) 원문에는 ‘事’로 되어 있으나 ‘畢’의 오기.

5) 원문에는 ‘鍤’으로 되어 있으나 ‘錚’의 오기.

6) 원문에는 ‘藏’으로 되어 있으나 ‘莊’의 오기.

7) 원문에는 ‘鍤’으로 되어 있으나 ‘錚’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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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구하러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

다.”라고 하였다.엄장이 놀라고 의아하여 묻기를,“광덕도 이미 그렇게

하였거늘 나 또한 어찌 방해가 되겠소?”라고 하였다.부인이 말하기를

“남편은 나와 10여년을 함께 살면서 일찍이 하루 저녁도 자리를 같이 하

고 자지 않았습니다.하물며 접촉하여 더럽혔겠습니까?다만 매일밤 몸을

단정히 하고바로 앉아한 목소리로 阿彌陀佛의 이름을염송하고,혹은 十

六觀을 지었는데 관이 무르익고 밝은 달빛이 지게문으로 들이비치면 그

빛을 타고 올라가가부좌를 하였지요.정성다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비록 서방정토 가기를 마다한들 어디로 가겠습니까?대개 천리를 갈 수

있는사람은 그첫 걸음으로도알수 있는데지금스님을 보니동쪽은 가

하다 하겠으나 서쪽은 가히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엄장은 부끄러

워 얼굴을 붉히고 물러나왔다.그 길로 元曉 법사의 처소로 가서 津要를

간절히 구하였다.원효는 錚觀法을 만들어 그를 이끌어주니 엄장은 이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뉘우쳐 책하고,오로지 관 닦기에 힘써 역시 서방정

토로 오를 수 있었다.錚觀은 원효 법사의 본전과  海東僧傳  안에 있다.

그 부인은 곧 분황사의 여종이니 대개 (관음보살의)十九應身의 하나였다.

광덕에게 일찍이 노래가 있었는데,다음과 같다.(후략)

―｢三國遺事 卷第五 感通第七｣

과거에는 “盖十九應身之一 德嘗有歌云”이라는 부분을 “盖十九應身之一德

嘗有歌云(十九應身의 一德이었다. 일찍이 노래가 있었는데)”와 같이 해석하여

｢願往生歌｣의 작자가 광덕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이는 설화에

밝혀져 있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지만 그만큼 설화의

내용과 노래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도 이러한 문

제 제기에 일조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 노래를 광덕이 지은 것으로 보

면 설화의 “一聲念阿彌陁佛号”와 “明月入戶 時昇其光 加趺於上”이란 부분을

노래에 나타나는 “兩手集刀花乎 白良 願往生願往生” 및“月”이란표현과 연

관시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慕竹旨郞歌｣에 비해 내용적 관련성이 조금

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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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謠｣의 경우도 설화를 통해 노래가 지어진 배경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다. (7)에 설명되어 있듯이 良志 스님이 영묘사의 丈六像을 만들 때 성

안의 남녀가 다투어 진흙을 나르며 부른 노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

록 역시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風謠｣를 지은이가 양지인지 대중인지 알

수가 없다.

(7)良志使錫

釋良志 未詳祖考鄕邑 唯現迹於善德王朝 錫杖頭掛一布帒 錫自飛至檀越家 振

拂而鳴 戶知之納齋費 帒滿則飛還故 名其所住曰錫杖寺 其神異莫測 皆類此 旁通

雜譽8)神妙絶比 又善筆札 靈廟丈六三尊天王像 幷殿塔之瓦 天王寺塔下八部神

將 法林寺主佛三尊左右金剛神等 皆所槊9)也 書靈廟法林二寺額 又嘗彫磚造一小

塔 幷造三千佛 安其塔 置於寺中 致敬焉 其塑靈廟之丈六也 自入定以正受所對爲

揉式故 傾城士女 爭運泥土 風謠云 “來如來如來如 來如哀反多羅 哀反多矣徒良

功德修叱如良來如”至今 土人舂相役作 皆用之 蓋始于此 (후략)

釋 良志의조상과고향은자세히 알수없다.다만 善德王 때자취를 나

타냈을 뿐이다.錫杖 끝에 포대 하나를 걸어놓으면 석장이 저절로 날아가

시주할 사람의집에 이르러 흔들면서소리를 냈다.(그)집에서이를 알고

재에 쓸 비용을 넣었고,포대가 차면 날아서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머

무는 곳을 錫杖寺라고 하였다.그의 신이함을 헤아리기 어려움이 모두 이

와 같았다.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기예에도통달하여 신묘함이 비할 데가

없고 또한 筆札에도 능하였다.靈廟寺의 丈六三尊像과 天王像과 전탑의 기

와,天王寺 탑 밑의 八部神將,法林寺의 주불삼존과 좌우 金剛神 등은 모두

(그가)塑成하였고 영묘,법림 두 절의 현판도 썼으며,또 일찍이 새긴 벽

돌로작은탑 하나를만들었는데모두3천불상을만들어그탑에 모시어

절 안에 두고 공경하였다.그가 영묘사의 장륙상을 흙으로 빚어 만들 때

에는 스스로 入定하여 正受의 태도로 대하는 것을 법식[揉式]으로 삼으니

이 때문에 성 안의 남녀가 다투어 진흙을 날랐다.｢風謠｣는 다음과 같다.

(중략)지금도 그곳 사람들이 방아를 찧으며 일을 할 때 모두 이 노래를

8) 원문에는 ‘譽’로 되어 있으나 ‘藝’의 오기.

9) 원문에는 ‘槊’로 되어 있으나 ‘塑’의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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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데,대개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三國遺事 卷第五 義解 第五｣

1구, 2구, 4구에서 다섯 번이나 반복되는 ‘來如’와 3구의 ‘徒’가 설화의

“성의모든남녀가다투어 진흙을 날랐다.[傾城士女 爭運泥土]”라는내용과

관련됨을 알 수 있으나 설화에 작자나 서술의 주체가 밝혀져 있지 않으

므로 여전히 해독의 이견이 존재하게 된다. 우선 ‘來如’를 ‘오다’로 해독

할 것인가, ‘오라’로 해독할 것인가에서 의견이 갈린다. ‘오라’로 해독하

더라도 이를 평서형, 명령형, 감탄형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할지 의견이 나

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 서술의 주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

라지는 문제이다. 

｢安民歌｣는 설화의 많은 부분이 景德王과 忠談師가 만나게 된 경위, 景

德王의 요청에 따라 충담사가 노래를 짓게 된 과정 등이 비교적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앞의 노래들에 비해서는 배경 설화와 더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8)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 時或現侍於殿庭 三月三日 王御敀正門樓上 謂

左右曰 誰能途中得一員榮服僧來 於是適有一大德 威儀鮮潔 徜徉而行 左右望而

引見之 王曰 非吾所謂榮僧也 退之 更有一僧 被衲衣 負櫻筒[一作荷簣]從南而

來 王喜見之 邀致樓上 視其筒中 盛茶具已 曰汝爲誰耶 僧曰 忠談 曰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玆旣獻而還矣 王曰 寡人

亦一甌茶有分乎 僧乃煎茶獻之 茶之氣味異常 甌中異香郁烈 王曰 朕嘗聞 師讚耆

婆郞詞腦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 然 王曰 然則爲朕 作理10)安民歌 僧應時奉

勑歌呈之 王佳之 封王師焉 僧再拜固辭不受 安民歌曰 (중략)讚耆婆郞歌曰 (후

략)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에 五岳과 三山의 신들이 때로는 혹 대궐

10) 고려 成宗의 諱인 ‘治’의 避諱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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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에 나타나 모셨다.3월 3일에 왕이 歸正門 누 위에 나가서 좌우의 사람

들에게말하기를,“누가 길에서 榮服僧 한사람을 데려올수있겠느냐?”라

고하였다.이때마침 위의가깨끗한고승한분이배회하고 있었다.좌우

사람들이 그를 보고 데려다 보이니,왕이 말하기를,“내가 말한 榮服僧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를 물러나게 하였다.다시 한 승려가 衲衣를 입고

櫻筒을 지고서[또는 삼태기를 졌다고도 한다.]남쪽에서 왔다.왕이 그를

보고기뻐하면서누위로맞아서그통속을보니,茶具가들어있을뿐이

었다.왕이 묻기를,“그대는 누구요?”라고 하니,승려가 대답하기를,“忠談

입니다.”라고 하였다.묻기를,“어디서 오시오?”라고 하니,승려가 대답하

기를 “소승은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는 南山 三花嶺의 미륵세존에게

차를 달여 공양하는데,지금도 차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라고 하

였다.왕이 말하기를,“과인에게도 차 한잔을 줄 수 있소?”라고 하니,승

려가 곧 차를 달여 바쳤는데,차의 맛이 기이하고 찻잔 속에는 특이한 향

이 풍겼다.왕이 말하기를,“짐이 일찍이 듣기로는 스님이 耆婆郞을 찬양

한 詞腦歌가 그 뜻이 매우 높다고 하던데,과연 그러하오?”라고 하니,대

답하기를,“그러합니다.”라고 하였다.왕이 말하기를,“그렇다면 짐을 위

해 백성을 편안히 다스릴 노래를 지어주시오.”라고 하니,승려가 즉시 칙

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쳤다.왕이 그를 아름답게 여겨 王師로 봉하

려 하였으나 승려는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安民歌｣

는 이렇다.(중략)｢讚耆婆郞歌｣는 이렇다.(후략)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그러나이 설화에는 “백성을편안히다스릴 노래[理安民歌]”라는 정도밖

에는 노래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없어 ｢安民歌｣의 해

독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표현은 없다. 즉 설화의 내용은 ｢安民歌｣의 창

작 배경과 깊이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 노래의 내용 파악이나 해독에 직

접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禱千手大悲歌｣역시 ｢안민가｣와 비슷하다. 설화 자체가 짧기는 하지만

내용의 대부분은 노래가 지어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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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나 표현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데 굳이 연결시켜

본다면 설화의 ‘千手大悲前’과 노래의 ‘千手觀音叱前良中, 千隱手叱千隱目’

이란 표현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9)芬皇寺千手大悲 盲児得眼

景德王代 漢歧里女 希眀之児 生五稔而忽盲 一日 其母抱児 詣芬皇寺左殿北

壁畫千手大悲前 令児作歌禱之 遂得明 其詞曰 “膝肹古召旀 二尸掌音毛乎攴內良

千手觀音叱前良中 祈以攴白屋尸置內乎多 千隱手叱千隱目肹 一等下叱放一等肹

除惡攴 二于萬隱吾羅 一等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阿邪也 吾良遺知攴賜尸等焉

放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讚曰 竹馬葱笙戱陌塵 一朝雙碧失瞳人 不因大士廻慈

眼 虛度楊花幾社春

景德王 때 漢歧里의 여인 希明의 아이가 태어난 지 다섯 해 만에 문득

눈이멀었다.하루는그어머니가 아이를안고 芬皇寺의 左殿 북벽에 그린

千手大悲 앞에 가서 아이에게 노래 부르며 빌게 하여 마침내 눈밝음을 얻

었다.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중략)찬한다.“죽마 타고 파피리 불며 골

목에서 놀더니 /일조에 두 눈에 총기를 잃었구나./관음의 자비로운 눈

길 아니시면 /버들가지 날리는 봄날을 얼마나 헛되이 보냈으리.”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第四｣

이노래도 ｢願往生歌｣와 같이 설화의 내용 해석에 따라 작자를 달리 파

악하고 있다. 설화의 “令児作歌禱之”라는 구절을 “아이에게 노래를 짓게

하여 빌었다.”로 해석하면 이 노래의 작자는 눈 먼 아이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섯 살 된 아이가 노래를 지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으므로

이를 “아이에게 노래 부르며 빌게 하여”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작자는 ‘希明’11)이라는 여인인지, 분황사의 스님이나 다른 사람

11) ‘希明’이라는 이름은 이야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나중에 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부

모가 자기 딸이 결혼하여 낳게될 아이가 장차 눈이 멀게 될 것임을 짐작하여 ‘希明’

과 같은 이름을 지어주었을 리 없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安民歌｣의 작자인

‘忠談師’도 설화 내용에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고는 있으나 스님의 이름이 불교

적이지 않은 ‘忠談’이란 점에서 후대의 작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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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十武王 名璋 母寡 居築室於京師南池邊 池龍文12)通而生 小名

①薯童 器量難測 常掘薯蕷 賣爲活業 國人因以爲名 聞新羅眞平王

第三②公主善花[一作善化]美艶無雙 剃髮來京師 以薯蕷餉閭里羣

童 羣童親附之 乃作謠誘羣童而唱之 云 (중략)童謠滿京 達於宮禁

百官極諫 竄流公主於遠方 將行王后以純金一斗贈行 公主將至竄所

薯童出拜途中 將欲侍衛而行 公主雖不識其從來 偶爾信悅 因此隨

行 ③潛通焉 然後 知薯童名 乃信童謠之驗

｢薯童謠｣

②善化公主主隱

③他密只嫁良置古

①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遣去如

제30대 武王의 이름은 璋이다.어머니는 과부였다.(백제의)서울 南池 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그 못의 용과 관계하여 (璋을)낳았다.어렸을 때 이름은 薯童이

었는데 그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 어려웠다.늘 마를 캐다 팔아서 생업을 삼았으

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로 인해 이름을 지은 것이다.(그는)신라 眞平王의 셋째

공주 善花[또는 善化]가 비할 데 없이 아름답다고 듣고,머리를 깎고 (신라의)서

울로 왔다.마를 마을의 뭇 아이들에게 먹이니,아이들이 그를 가까이 따랐다.

이에 노래를 지어 뭇 아이들을 꾀어 부르게 하였다.노래는 이렇다.(중략)동요

가 서울에 두루 퍼져 궁궐에까지 이르니,백관이 극간하여 공주를 먼 곳으로 귀

인지 불명확하다. 이 역시 설화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음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2.3. 관련이 긴밀한 경우

세 번째 유형은 설화를 통해 해당 향가가 지어진 배경을 알 수 있음은

물론 설화 속에 향가의 표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들이 다수 들어

있는것들이다. ｢薯童謠｣, ｢處容歌｣, ｢獻花歌｣, ｢彗星歌｣, ｢遇賊歌｣, ｢兠率歌｣ 

등이 그러한 예이다.

｢薯童謠｣의 배경 설화 중 노래와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배

경 설화를 통해 우리는 ｢薯童謠｣가 지어진 정황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으며 노래의 내용까지도 짐작하여 볼 수 있다.

(10)武王[古本作武康非也百濟無武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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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보내게 되었다.(공주가)바야흐로 떠나려고 할 때 왕후는 순금 한 말을 주고

가게 하였다.공주가 귀양살 곳으로 가는데,서동이 도중에 나와 절하고,장차

시위하여 가고자 하였다.공주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우연히

믿고 기뻐하였고,이로 인해 따라가다가 몰래 정을 통하였다.그 뒤에 서동의

이름을 알고,동요의 영험을 믿었다.(후략)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더욱이 이 설화와 노래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표현들도 등장한다. 

우선 ‘薯童’과 ‘善化公主’가 나타난다. 설화의 ‘薯童’이 노래에서는 ‘薯童

房’13)으로, ‘公主善花[一作善化]’가 ‘善化公主’로 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공통적 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나타난다. 

설화의 ‘潛通’이란 부분과 노래의 ‘他密只嫁良置古’가 그것이다. 설화 부분

은 선화공주가 궁에서 쫓겨난 후 실제로 서동과 ‘潛通’했다는 것이며 노

래의 표현은 그보다앞서서동이가상적으로노래에그려낸 것이지만‘동

요의 영험을 믿었다(信童謠之驗)’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동요의 내용이

그대로 실제에서 실현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바 ‘潛通’과 ‘他密只嫁良置古’

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薯童謠｣는 짧은 노래인

데다가 지어진 배경도 명확하고 그 내용 또한 어렵지 않은 편이며 설화

의 내용과도 직접 관련하여 해독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수십 편

의 논문이 쓰였으며 아직까지도 여러 논란에 쌓여 있는 형편이다. 만약

배경 설화마저 없거나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찬기파랑가｣정도의 수준

으로만 주어졌다면 더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薯童謠｣는 배경 설화가 향가 해독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處容歌｣의 경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에 여기서는 간략히 공통되

12) 원문에는 ‘文’으로 되어 있으나 ‘交’의 오기.

13) ‘房’을 남자아이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보지 않고 ‘房’을 원래 의미로 쓰인 보통 명사

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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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十九憲康大王之代 自京師至於海內 比屋連墻 無一草屋 笙歌

不絶道路 風雨調於四時 於是 大王遊開雲浦[在鶴城西南今蔚州]

王將還駕 畫14)歇於汀邊 忽雲霧冥曀 迷失道路 恠問左右 日官云

奏云 此東海龍所變也 宜行勝事以解之 於是勑有司 爲龍刱佛寺近

境 施令巳出 雲開霧散 因名開雲浦 東海龍喜乃率七子現於駕前

讚德獻舞奏樂 其一子隨駕入京 輔佐王政 名曰處容 王以美女妻之

欲留其意 又賜級干職 其妻甚美 疫神欽慕之 變無15)人 ①夜至其

家 竊與之宿 處容②自外至其家 ③見寢④有二人 乃唱歌作舞而

退 歌曰 (중략)時神現形 跪於前曰 吾羨公之妻 今犯之矣 公不

見怒感而美之 誓今巳後 見畫公之形容 不入其門矣 因此 國人 門

帖處容之形 以僻邪進慶

｢處容歌｣

東京明期月良

①夜入伊②遊行如可

入良沙③寢矣見昆

④脚烏伊四是良羅

二肹隱吾下於叱古

二肹隱誰支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爲理古

제49대 헌강대왕 때는 서울에서 해내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장이 잇닿아 있고,

초가는 하나도 없었다.풍악과 노랫소리가 길에 끊이지 않았고,바람과 비는 사

철 순조로웠다.이때 대왕은 開雲浦[鶴城 서남쪽에 있으니,지금의 蔚州이다.]에

놀러나갔다.왕이 바야흐로 환궁하려 하여 물가에서 낮 휴식을 취하였는데,갑

자기 구름과 안개가 깜깜하게 끼어 길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괴이하게 여겨

좌우에게 물으니,日官이 아뢰기를,“이는 동해 용의 조화입니다.마땅히 좋은

일을 행하시어 이를 푸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이에 담당 관원에게 칙명을

내려 용을 위해 가까운 곳에 절을 세우게 하였다.명령이 내려지자 구름이 걷히

고 안개가 흩어졌다.이로 인해 (그곳을)개운포라고 이름하였다.동해 용은 기

뻐하여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어가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여 춤을 추며

풍악을 연주하였다.그 중 한 아들이 왕의 수레를 따라 서울에 들어와 왕정을

보좌하였는데,이름을 處容이라고 하였다.왕은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게 하

여 그가 마음을 붙여 머물러 있기를 바랐고,또 級干의 벼슬을 주었다.그의 아

내는 매우 아름다웠으므로 疫神이 그녀를 흠모해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그의 집

에 가서 몰래 함께 잤다.처용이 밖에서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곧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났다.노래는 이렇다.(중략)이때

역신은 본모습을 나타내 처용 앞에 꿇고 말하기를,“제가 공의 부인을 부러워하

여 지금 그녀를 범하였습니다.공이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니 감동하여 찬미하

는 바입니다.맹세코 이제 이후로는 공의 형용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

는 내용만을 언급해 두기로 한다.

(11)處容郞 望海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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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이로 인해 나라 사람이 문에 처용의 형상을

붙여서 邪氣를 피하고 경사를 맞아들이게 되었다.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聖德王代 純貞公赴江陵大守[今冥16)州]行次海汀晝饍 傍

有①石嶂 如屛臨海 高千丈 上有②躑躅花盛開 公之夫人水

路見之 謂左右曰 折花獻者其誰 從者曰 非人跡所到 皆辭

不能 傍有老翁③牽④牸牛而過者 聞夫人言 ⑤折其花 亦

作歌詞⑥獻之 其翁不知何許人也 (중략)老人獻花歌曰

｢獻花歌｣

②紫布①岩乎邊希

③執音乎手④母牛放敎遣

吾肹不喩慚肹伊賜等

⑤花肹折叱可⑥獻乎理音如

聖德王 때 純貞公이 江陵[지금의 溟州]太守로 부임하는 길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었다.그 곁에는 바위 절벽이 병풍과 같이 바다에 접해 있었는데,높이가 천

길이나 되며,그 위에는 진달래꽃이 가득 피어 있었다.공의 부인 水路가 그것을

보고 좌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저 꽃을 꺾어다 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

였다.그러나 종자들이 말하기를,“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라고 하

우선 시간적 배경이 설화에서는 ‘夜’로 노래에서는 ‘夜入伊’로 나타난

다. 그리고 설화의 ‘自外至其家’는 ‘遊行如可入良沙’, ‘見寢’은 ‘寢矣見昆’, 

‘有二人’은 ‘脚烏伊四是良羅’와 각기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물론 이 내용들

은 고려가요 ｢처용가｣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므로 설화가 없었어도 충분

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다. 설화와 노래의 이러한 내용적 공통점을

우리는 현재 향가 해독의 측면에서 참조하고 있으나 사실 쓰인 시간적

순서로는 노래가 먼저이고 설화가 나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즉 이러한 내용적 관련성은 설화를 쓴 사람이 노래의 내용을 잘 알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설화를 썼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獻花歌｣역시 짧은노래이며해독에있어 큰이견을보이지않는 편인

데 이 역시 배경 설화의 영향이 크다.

(12)水路夫人

14) 원문에는 ‘畫’로 되어 있으나 ‘晝’의 오기.

15) 원문에는 ‘無’로 되어 있으나 ‘爲’의 오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18 13:53(KST)



58  서강인문논총 43집

면서 모두 할 수 없다고 하였다.그 곁으로 한 늙은이가 암소를 끌고 지나가다

가 부인의 말을 듣고 그 꽃을 꺾어와 또한 가사를 지어 바쳤다.그 늙은이는 어

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중략)노인의 獻花歌는 이렇다.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설화와 노래의 대응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石嶂 如屛臨海 高千丈 上 ↔ 岩乎邊希

② 躑躅花 ↔ 紫布17)

③ 牽 ↔ 執音乎手

④ 牸牛 ↔ 母牛

⑤ 折其花 ↔ 花肹折叱可

⑥ 獻之 ↔ 獻乎理音如

노래에는 ‘岩乎邊希’라고 간단히 되어 있으나 설화에서는 ‘石嶂 如屛臨

海 高千丈 上’이라고 자세히 묘사되어 있기도 하고 반대로 설화의 ‘牽’이

노래에서는 ‘執音乎手’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牸牛’, ‘母牛’

와 같이 같은 말이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였다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

로 노래의 내용이 설화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彗星歌｣도 설화의 내용과 노래의 표현을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부분들

이 여럿 있다. 그러나 설화의 길이가 매우 짧고 그에 따라 내용도 자세하

16) 원문에는 ‘冥’으로 되어 있으나 ‘溟’이 되어야 함. 

17) ‘紫布’는  계림유사 의 ‘紫曰質背’와 관련하여 자줏빛을 뜻하는 색채 명사로 보아 오

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남풍현은 ‘뵈/딜뵈’로 읽고 이것이 진달래의 고형인 ‘

외’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 진달래의 의미로 파악한 바 있다. 南豊鉉, ｢獻花歌의 解讀｣, 

 구결연구  24(구결학회, 2010) 참조. 우리말에 오방색 계열을 제외하고 고유의 색채

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달래’라는 꽃이름에서 자주색을 뜻하는 말

이만들어졌을 가능성이크다고 생각한다. 한편‘躑躅花’는 일반적으로 철쭉을 의미하

지만 여기서는 진달래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절벽에 피는 것은 철쭉

보다는 진달래 쪽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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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설화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해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고 ｢彗星歌｣

의 해독에 있어서도 난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다.

(13)融天師彗星歌 眞平王代

㉠第五居烈郞 第六實處郞[一作突處郞]第七寶

同郞等 ①三花之徒 ②欲遊③楓岳 ④有⑤彗星

㉡犯心大星 郞徒疑之 欲罷其行 時天師作歌歌之

星恠即滅 ⑥日本兵還國 反成福慶 大王歡喜 遣

郞遊岳焉 歌曰

舊理東尸汀叱乾達婆矣

遊烏隱城叱肹良望良古

⑥倭理叱軍置來叱多

烽燒邪隱邊也藪耶

㉠①三花矣③岳音②見賜烏尸聞古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

⑤道尸掃尸星利㉡望良古

⑤彗星也白反也人是④有叱多

後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

此也友物北所音叱彗叱只有叱故

제5居烈郞,제6實處郞[또는 突處郞이라고도 한다.],제7寶同郞 등 세 화랑의

무리가 楓岳에 놀러 가려고 하였는데,혜성이 心大星을 범하였으므로 낭도들

은 이를 의아하게 여겨 가는 일을 그만두려고 하였다.그때 융천 스님이 노래

를 지어 불렀더니 별의 괴변이 곧 멸하고 일본 군병이 제 나라로 돌아가 도

리어 복된 경사가 되었다.대왕은 기뻐하여 화랑들을 풍악에 보내 놀게 하였

다.노래는 다음과 같다.

―｢三國遺事 卷五 感通第七｣

우선 설화의 내용과 노래의 표현을 직접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① 三花 ↔ 三花

② 欲遊 ↔ 見賜烏尸

③ 楓岳 ↔ 岳音

④ 有 ↔ 有叱多

⑤ 彗星 ↔ 道尸掃尸星利 /彗星

⑥ 日本兵 ↔ 倭理叱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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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의 ‘欲遊’가 노래에서는 ‘見賜烏尸’로, ‘彗星’은 ‘彗星’으로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나 ‘道尸掃尸星利’로도, ‘日本兵’은 ‘倭理叱軍’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설화의 ‘楓岳’이 고유명사라면 노래의 ‘岳音’은 일반명사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설화의 ‘有’와 노래의 ‘有叱多’는 어휘적으로는 같지만

전자는 ‘彗星이 心大星을 범하는 현상이 있음’을 나타내나 후자는 ‘혜성이

라고(혜성이나타났다고) 아뢰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을표현하고있어 주어

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타내고자 하는 대체적인 뜻은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설화의 내용을 통해 노래의 내

용을 이해하거나 해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노래에

서는 단지 ‘三花’라고만 표현하였을 뿐이나 설화에서는 그들이 ‘㉠第五居

烈郞 第六實處郞 第七寶同郞等’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月置八切爾數於將

來尸波衣 / 道尸掃尸星利望良古’의 정확한 해독은 미상이나 이 내용이 설화

의 ‘有彗星犯心大星’이란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왜군이 침입한 일에 대해서는 설화에 ‘日本兵還國’과 같이 결과만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노래에서는 1구에서 4구에 걸쳐 왜군의 침입

경과가 나타나 있어 두 내용을 보완하여 일련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遇賊歌｣는 설화에 그 노래가 지어진 배경이 비교적 소상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난해구도 많고 노래 및 설화에 탈자까지 있어 그 해독에 어려

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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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永才遇賊

釋永才 性滑稽 不累於物 善鄕歌 暮歲將隱于南岳

①至大峴嶺 遇②賊六十餘人 將加害 才臨③刃 無

懼色怡然當之 賊恠而問其名 曰永才 賊素聞其名

乃命□□□作歌 其辭曰 (중략)賊感其意 贈之綾

二端 才笑而前謝曰 知財賄之爲地獄根本 將避於窮

山 以餞一生 何敢受焉 乃投之地 賊又感其言 皆釋

釰投戈 落髮爲徒 同隱智異 不復蹈世 才年僅九十

矣 在元聖大王之世 讚曰 策杖歸山意轉深 綺紈珠

玉豈治心 綠林君子休相贈 地獄無根只寸金

｢遇賊歌｣

自矣心米

皃史毛達只將來呑隱

日遠鳥逸□□過出知遣

①今呑藪未去遣省如

但非乎隱焉②破□主

次弗□史內於都還於尸朗也

③此兵物叱沙過乎

好尸曰沙也內乎呑尼

阿耶 唯只伊吾音之叱恨隱㵛陵隱

安攴尙宅都乎隱以多

스님 永才는 성품이 익살맞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으며 鄕歌를 잘하였다.늘그

막에 장차 南岳에 은거하려고 하였는데 大峴嶺에 이르러 도적 60여 명을 만났

다.(이들이)가해하려고 하였으나,영재는 칼날 앞에서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화평한 태도로 임하였다.도적들이 이상히 여겨 그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도적들은 평소에 그 이름을 들었던 터라 □□□노래를 짓게 하였

다.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중략)도적들은 그 노래의 뜻에 감동하여 비단

두 단을 그에게 주었는데 영재는 웃으며 사양하여 말하기를,“재물이 지옥 가

는 근본됨을 알기에 장차 窮山에 피하여 일생을 보내려고 하거늘 어찌 감히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그것을 땅에 던졌다.도적들은 또 그의 말에 감

동하여 모두 칼을 풀고 창을 던져버렸다.머리를 깎고 문도가 되어 함께 지리

산에 들어가 은거하며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영재의 나이가 거의 90

세 가깝던 元聖大王 때의 일이다.찬한다.“지팡이 짚고 산으로 돌아가니 그

뜻 깊구나./비단과 주옥 따위로 어찌 마음 다스리랴?/숲 속의 군자님네 주

지 마오./지옥은 다름 아닌,寸金이 근본이라오.”

―｢三國遺事 卷第五 避隱第八｣

설화의 내용 중노래 가사와연결하여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至大峴嶺 ↔ 今呑藪未去遣省如

② 賊 ↔ 破□主

③ 刃 ↔ 此兵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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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 永才가 길을 가다 도적을 만나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있으며 ③은

도적들이 지니고서 永才를 위협한 무기를 표현한 것이다. ②의 경우에는

‘破□主’를 ‘破戒主’로 복원하고 이것을 설화의 ‘性滑稽’와 관련하여 도적

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讚詩의 ‘綠林君子’란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破□主’를 어떻게 복원하느냐, 과연 그것이

도적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독자에 따라 이견이

존재하기도 한다. 설화의 내용과 직접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서조차 이견이 분분하니 나머지 노래 가사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

에 없다. 필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지 모르나  三國遺事 에 실린 향가

중 ｢遇賊歌｣가 가장 난해하다고 생각한다. 설화에 지어진 배경이 명확히

밝혀져 있고 도적들을 감화시킨 내용일 것임을짐작할 수 있음에도 ｢遇賊

歌｣의 해독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 논의해 온 배경 설화와 향가

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향가 해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일반론에 역

행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 설화마저 없었다면 ｢遇賊歌｣

의 해독이 더더욱 미궁에 빠졌을 것이기에 배경 설화와 향가 해독의 관

련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兠率歌｣는 매우 특이한 경우로 설화에 노래가 지어진 배경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역시까지 附載되어 있어 설화와 노래의 관련

성이 매우긴밀하다. 한역시와향가의내용은 거의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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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月明師兠率歌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並現 挾18)旬不滅 日官奏請 緣

僧作散花功德則 可欀19)於是 潔壇於朝元殿 駕幸靑陽樓 望

緣僧 時有月明師 行于阡陌 時20)之南路 王使召之 命開壇作

啓 明奏云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鄕歌 不閑聲梵 王曰 既

卜緣僧 雖用鄕歌可也 明乃作兠率歌賦之 其詞曰 (중략)解曰

㉠龍樓①此日②散花歌

㉡挑送靑雲一片③花

殷重④直心之⑤所使

㉢遠邀⑥兠率大僊家

今俗謂此爲散花歌誤矣 宜云兠率歌 别有散花歌 文多不載 既

而日恠卽滅 (후략)

｢兠率歌｣

①今日㉠此矣②散花

唱良

㉡巴寶白乎隱③花良

汝隱

④直等隱心音矣⑤命

叱使以惡只

⑥彌勒座主㉢陪立羅

良

景德王 19년 庚子[760년]4월 초하룻날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日官이 아뢰기를,“인연 있는 중이 散花功德을 하면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이에 朝元殿에 壇을 깨끗이 만들고,靑陽樓에

행차하여 인연 있는 중을 기다렸다.그때 月明스님이 밭둑을 걷다가 마침 남

쪽 길을 가고 있었다.왕은 사람을 시켜 그를 불러와 단을 열고 啓를 짓게 하

였다.월명이 아뢰기를,“臣僧은 그저 國仙의 무리에 속해 있어서 鄕歌만 알

뿐 聲梵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왕이 말하기를,“이미 인연 있

는 중으로 점지되었으니 비록 향가를 쓰더라도 좋소.”라고 하였다.월명는 이

에 ｢兜率歌｣를 지어 읊었다.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중략)이를 풀이하면 다

음과 같다.“龍樓에서 오늘 散花歌를 불러 /한 조각 꽃을 靑雲에 솟구쳐 보내

니 /殷重한 곧은 마음이 시키는 바이니 /멀리 도솔천의 彌勒菩薩을 맞으라.”

지금 세속에서는 이것을 ｢散花歌｣라고 하나 잘못이다.마땅히 ｢兜率歌｣라고

해야 한다.｢散花歌｣는 따로 있는데 글이 번다하여 싣지 않는다.이 일이 있고

나서 해의 변괴는 곧 사라졌다.

―｢三國遺事 卷五 感通第七｣

내용이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8) ‘浹’으로 바로잡음. 이동환 교감,  삼국유사(영인본) (서울：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3), 

399면. 

19) 원문에는 ‘欀’으로 되어 있으나 ‘禳’의 오기.

20) 미상(未詳)으로 보기도 함. 이동환 교감, 앞의 책, 3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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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此日 ↔ 今日

② 散花歌 ↔ 散花唱良

③ 花 ↔ 花

④ 直心之 ↔ 直等隱心音矣

⑤ 所使 ↔ 命叱使以惡只

⑥ 兠率大僊家 ↔ 彌勒座主21)

이 예들은 의미하는 내용은 같되 표현은 조금 달리 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나 서로의 대응이 너무나 명확하므로 굳이 설명을 보탤 여지가 없다.

이와 달리 한역시와 향가의 내용이 대응은 되나 그것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 다소 고찰이 필요한 예들도 있다.

㉠ 龍樓 ↔ 此矣

㉡ 挑送靑雲 ↔ 巴寶白乎隱

㉢ 遠邀 ↔ 陪立羅良

한역시에 ‘龍樓’라 한 부분이 향가에는 ‘此矣[이곳에/여기서]’라 되어 있

다. 설화의 내용에 따르면 ‘조원전(朝元殿)에 단(壇)을 깨끗이 만들고, [왕

은] 청양루(靑陽樓)에 행차하여 인연 있는 중을 기다렸다(潔壇於朝元殿 駕幸靑

陽樓 望緣僧).’라고 하였으므로 경덕왕이 월명사를 맞이한 곳은 靑陽樓이나

향가를 부르고 의식을 행한 곳은 朝元殿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朝元殿에

만든 壇을 한역시에서는 ‘龍樓’, 향가에서는 ‘此矣’라고 칭한 것이라 생각

된다. 다음으로 한역시의 ‘排送靑雲’과 ‘巴寶白乎隱’은 산화가를 부르며 뿌

린 꽃을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서로관련이된다. 이에‘巴寶白’을 어떠

한 어형으로 해독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증할 수 없으나 여러

21) 다음에 부처가 될 一生補處菩薩은 兜率天에 머무르다가 閻浮提에 내려오게 된다. 석가

모니의 受記에 따라 다음 부처가 될 彌勒菩薩도 兜率天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아 ‘兠率

大僊家’라 한 것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18 13:53(KST)



향가와 배경 설화의 관련성 65

해독자들이 ‘挑送’의 의미를 반영하여 ‘뽑다, 돋우다, 솟구치다, 솟아나다’ 

등으로 파악하여 오고 있다. 한역시의 ‘遠邀’과 향가의 ‘陪立羅良’도 미륵

보살에 대한 서술어라는점에서공통되는데 전자는 ‘멀리서 맞이한다/ 멀

리서 기다린다’의 의미인 반면 후자는 ‘모시고 서 있다’는 의미여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두 표현에 따라 歌意가 사뭇 다르게 느껴

지는바 왜 한역시와 향가가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천착이 필요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3. 배경 설화의 내용과 관련한 ｢怨歌｣의 해독 

2장에서는 개략적이지만 향가와 배경 설화의 내용적 관련성 양상을 그

긴밀도에 따른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怨家｣에 대해 그것이

배경 설화와 어떠한 내용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논의하고

자 한다. 필자가 ｢怨家｣에 주목하는 이유는 향가 해독 초기부터 ｢怨家｣의

제1구에서 제4구까지의 내용이 배경 설화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

실은 쉽게 인지되었고 그에 따라 이 둘을 연관시켜 향가를 해독해 왔음

에도 아직까지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怨歌｣를 담고 있는 ｢信忠掛冠｣설화는 다소 긴 편이고 설화의 후반부

는 ｢怨歌｣의 해독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나 이 장에서 ｢怨歌｣만을 특별히

독립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바 전체 설화를 제시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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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成王潛邸時 與賢士信忠 圍碁於宮庭①栢樹下 嘗②

謂曰 ㉠他日若忘卿 ③有如①栢樹 ㉡信忠興拜 隔數

月 王卽位 賞功臣 ㉢忘忠而不第之 忠怨而作歌 帖於

①栢樹 樹忽黃悴 王恠使審之 得歌獻之 大驚曰 萬機

鞅掌 幾忘乎角弓 乃召之賜爵祿 栢樹乃蘇 歌曰 (중

략)由是寵現於兩朝 景德王[王卽孝成之弟也]二十二

年癸卯 忠與二友相約 掛冠入南岳 再徵不就 落髮爲

沙門 爲王創斷俗寺 居焉 願終身立壑以奉福大王 王

許之 留眞在金堂後壁 是也 南有村 名俗休 今訛云小

花里[按三和尙 有信忠奉聖寺 與此相混 然計其神文

之世距景德已百餘年 況神文与信忠 乃宿世之事則 非

此信忠明矣 冝詳之]又別記云 景德王代 有直長李俊

[高僧傳作李純]早曾發願 年至知命 須出家 創佛寺

天寶七年戊子年 登五十矣 改創槽淵小寺爲大刹 名斷

俗寺 身亦削髮 法名孔宏長老 住寺二十年 乃卒 與前

三國史所載不同 兩存之 闕疑 讚曰 功名未巳鬢先霜

君寵雖多百歲忙 隔岸有山頻入夢 逝將香火祝吾皇

｢怨歌｣

物叱好支①栢史

秋祭尸不冬爾屋攴墮米

㉠汝於③多攴行齊②敎因隱

㉡仰頓隱面矣㉢改衣賜乎隱

冬矣也

月羅理影攴古理因淵之叱

行尸浪 阿叱沙矣以攴如攴

皃史沙叱望阿乃

世理都 之叱逸烏隱第也

後句亡

孝成王(710/72122)-742,재위 737-742)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어진 선비 信

忠과 궁뜰의 잣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었는데,신충에게 말하기를 “훗날 만

약 경을 잊는다면 저 잣나무와 같으리라.”라고 하였다.신충은 일어나서 절

을 하였다.몇 달 후에 효성왕은 즉위하여 공신들에게 상을 주었지만,신충

을 잊고 차례에 넣지 않았다.신충이 원망하며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이

니 나무가 갑자기 누렇게 시들어 버렸다.왕이 괴이히 여겨 사람을 시켜살

펴보게 했더니 노래를 찾아서 가져다 바쳤다.왕은 크게놀라 말하기를 “온

갖 국사에 골몰하여 角弓23)을 잊을 뻔했구나.”하고 이에 신충을 불러 직위

와 녹을 주니 잣나무가 곧 되살아났다.그 노래는 이렇다.(중략)이로 인해

(그는)은총이 두 왕대에 드러났다.景德王[효성왕의 아우이다.]22년 癸卯

[763년]에 신충은 두 벗과 서로 약속하여 벼슬을 내놓고 南岳으로 들어가

두 번이나 불러도 나오지 않았다.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왕을 위해 斷俗寺

를 세우고 살았다.평생을 골짜기에서 마치며 대왕의 복을 빌기를 원했으

므로 왕은 이를 허락하였다.(왕의)진영이 금당의 뒷벽에 남아 있으니 (바

로)이것이다.남쪽에 마을이 있었는데 이름이 俗休였다.지금은 와전되어

(16)信忠掛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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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花里라고 한다.[ 三和尙傳 을 보면 ‘信忠奉聖寺’가 있어,이것과 서로 혼동

되고 있다.그러나 셈하여 보니,신문왕 때는 경덕왕과 이미 백여 년이나

차이가 있다.하물며 신문왕과 신충의 일은 지난 세상의 일이니,이 신충이

아님은 분명하다.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또 다른 기록에는 이

르기를 ‘경덕왕 때에 直長 李俊[ 高僧傳 에는 ’李純‘이라 되어 있다.]이 일찍

이 발원하여 나이가 50이 되면 모름지기 출가하여 절을 짓겠다고 하였었

다.天寶 7년 戊子年[748년]에 50이 되자 槽淵이란 작은 절을 다시 지어 큰

절을 만들고 斷俗寺라 이름하였다.자신도 머리를 깎고 법명을 孔宏長老라

하고 절에서 20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였으니 이전  三國史 에 실린

내용과 같지 않다.두 가지 설을 다 남겨 의심스러운 점을 덜고자 한다.찬

하여 말한다.“공명은 아직 다하지 못하였는데 벌써 귀밑털이 먼저 세었네.

/임금의 총애 비록많으나 백년도 바쁘구나./건너편 산이 자주 꿈속에 드

니 /향화 가지고 가서 우리 임금님의 복을 빌리라.”

―｢三國遺事 卷第五 避隱第八｣

22) 효성왕의 생년은  삼국사기 의 “성덕왕 제2자이고 어머니는 소덕왕후이다[聖德王第二

子 母炤德王后]”라는 기록을 토대로 721년 경일 것으로 추정해 왔으나 성덕왕의 첫 번

째 부인인 成貞王后의 셋째 아들로 보아 710년 경일 것임이 최근에 논의된 바 있다. 

서정목, ｢｢怨歌｣의 창작 배경과 孝成王의 정치적 처지｣,  시학과 언어학  30(시학과

언어학회, 2015).

23) 角弓： 詩經  ｢小雅｣의 편명. “騂騂角弓[길 잘 든 뿔활도] 翩其反矣[줄 늦추면 뒤집어지

네] 兄弟昏姻[형제친인척] 無胥遠矣[멀리하지말지어다]/ 爾之遠矣[그대가 멀리하면] 民胥

然矣[백성들도 따라 하고] 爾之敎矣[그대가 가르치면] 民胥傚矣[백성들도 본 받네]/ 此令

兄弟[이의좋은형제들] 綽綽有裕[너그럽고 겨르롭게지내지만] 不令兄弟[우애없는형제

들은] 交相爲癒[서로가 배 아파하네]/ 民之無良[백성 중 안 좋은 자] 相怨一方[서로 원망

하여] 受爵不讓[벼슬 받아도 겸양 모르고] 至于己斯亡[제 몸 망치는 지경 이르렀네]/ 老

馬反爲駒[늙은 말 도로 망아지 되어] 不顧其後[뒷일 생각 않고] 如食宜饇[남보다 배불리

먹고] 如酌孔取[더 많이 마시려 하네]/ 無敎楺升木[잔나비 나무타는 법 가르치지 말라] 

如塗塗附[진흙에 진흙 바르는 것이니] 君子有徽猷[군자 빛나는 도 지녔으면] 小人與屬[소

인들 이를 따르리라]/ 雨雪瀌瀌[눈 펄펄내리지만] 見晛曰消[햇빛 보면 녹아버리는데] 莫

肯下遺[몸 굽혀 따르려 하지 않고] 式居屢驕[늘 교만하게 구네]/ 雨雪浮浮[눈 펄펄 내리

지만] 見晛曰流[햇빛 보면 녹아 흐르는데] 如蠻如髦[그대 오랑캐 같이 하니] 我是用憂[나

는 늘 이것이 근심이라네].” 같은 논문. ‘角弓’에 대해서는 ‘골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골육 상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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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화와 ｢怨歌｣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다음

과 같다.

① 栢樹 ↔ 栢史

② 謂曰 ↔ 敎因隱

③ 有如 ↔ 多攴行齊

‘栢樹’와 ‘栢史’가 대응됨은 별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謂曰’

과 ‘敎因隱’은 각기 효성왕이 신충에게 맹세한 내용에 대한 인용 동사라

는 점에서 대응된다. 다만 ‘敎’는 이두에서는 주로 존칭 주어의 사동적인

표현에 많이 쓰이는바 이를 사동문으로 파악할 것인가 단순히 주체높임

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謂曰’과의 대응 관계를 직접적인 것으로 볼 것인

지, 간접적인 것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신’ 정도로

볼 것인가, ‘신/시기신’ 정도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어느 쪽이든 이

부분이 설화의 ‘謂曰’과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세 번째 제시한 ‘有如

↔ 多攴行齊’는 이 글에서 주목한 것일 뿐 이를 연결시켜 논의한 연구자

들은 많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怨歌｣와 배경 설화의 내용을 직접 관련지어 볼 수 있는 예는 위에 제

시한 것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예들만으로 본다면 2.3에서 살펴본

｢薯童謠｣, ｢處容歌｣, ｢獻花歌｣, ｢彗星歌｣, ｢遇賊歌｣, ｢兠率歌｣등에 비해 ｢怨

歌｣와 배경 설화의 관련성은 그다지 긴밀하다고 볼 수 없을 듯하다. 그러

나 ｢怨家｣의 제1구에서 제4구까지의 내용과 배경 설화의 전반부 내용이

직접적인 표현의 일치를 보이는 부분은 매우 적더라도 효성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잣나무 아래에서 신충과 서약한 사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둘이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고 실제 향가 해독시에 그러한 측면을 충

분히 고려하여 ｢怨家｣를 해독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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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의 내용과 ｢怨家｣를 간접적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

과 같다.

㉠ 他日若忘卿 有如栢樹 ↔ 汝於多攴行齊

㉡ 信忠興拜 ↔ 仰頓隱面矣

㉢ 忘忠而不第之 ↔ 改衣賜乎隱冬矣也

우선 설화의 ‘他日若忘卿 有如栢樹’와 향가의 ‘物叱好支24)栢史 / 秋祭尸不

冬爾屋攴墮米 / 汝於多攴行齊’이 그 맹세의 내용인바 설화에서는 효성왕이

신충에게 한 말의 대의를 간략히 기술했다면 향가는 효성왕이 신충에게

한 말을 거의 그대로 적은 것이라 생각된다. 즉 궁전 뜰의 잣나무를 보며

“질 좋은 잣나무[크고 무성하고 푸르른 이 잣나무]가 가을에도 시들지 않

듯이 너도 (이 잣나무와) 똑같이 갈 것이다.”[계절이 변해도 변함이 없는

이 잣나무와 같이 너에 대한 나의 태도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이 잣나무

에 맹세한다.]라고 말한 것을 설화에서는 ‘훗날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저

잣나무와같으리라.(他日若忘卿 有如栢樹25))’ 정도로 표현했다고 생각된다. 다

음으로 설화에서 신충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 절을 하였다고 하였는바

이는 향가의 ‘仰頓隱面矣’와 관련이 된다고 생각된다. 즉 향가에서 ‘仰頓隱

面’이란 평소에 항상 바라보던 모습이라기보다는 맹세에 대해 절하고 우

러러 보던 그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 하겠다. 향가의 ‘改衣賜乎隱冬矣也’가

시적인 비유적 표현이라면설화의‘忘忠而不第之’는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24) ‘好支’는 뒤에 관형사형어미의 표기인 ‘隱’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25) ‘有如栢樹’는 직역하면 ‘저 잣나무와 같으리라’가 되나 이 말만으로는 그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박재민(2010)에는 이를 ‘저 잣나무가 징험해 줄 것이다.’로 번역하

고 그근거로‘有如’가 고대한문에서 맹세하는 말에 常用되는 것이었음을 밝힌바 있

다. 필자도 ‘有如’의 의미를 그와 같이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는 ‘저 잣나무와 같으리라(有如栢樹)’라는 표현을 현대적으로 이해할 때 그 의미가

‘저잣나무가 징험해줄 것이다.’ 정도로이해된다는뜻이지 그언어적표현은 ‘저잣

나무와 같으리라(有如栢樹)’였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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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역시 효성왕이 즉위후 약속을 저버리고

신충을 중용하지 않은 일을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제 기존의 논의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설화의 ‘有如’와 향가의

‘多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설화의 ‘他

日若忘卿 有如栢樹’와 향가의 ‘物叱好支栢史 / 秋祭尸不冬爾屋攴墮米 / 汝於

多攴行齊’는 효성왕이 맹세한 내용을 표현한 부분이다. 이 중 필자는 ‘有

如栢樹’와 ‘汝於多攴行齊’에 주목한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우선 ‘汝於

多攴行齊’를 포함하고 있는 ｢怨歌｣제3구에 대한 기존 해독들을 제시한다.

(17)｢怨歌｣제3구에 대한 해독

汝於多攴行齊敎因隱

小倉：너어듸녀졔이신 너는어디로가겠는가하셨던(汝は何處へいくべきかと)

양주동：너엇뎨니저이신 너를 어찌 잊어?하신,

지헌영：너어니져이신 ‘너야어디가랴’말씀하신

이탁：너 얻 닏어잇은 너어찌잊어있으리

홍기문：너엇더히 니저 친 너어찌잊으랴 하시던

정렬모：너어더기 녀져이신은 너는 어찌 되자고그런가

김준영：너어니져이신 너어찌잊으랴 말씀하신

서재극：너다히녀져신(잣나무) 너처럼(살아)가자고하셨는데

김완진：너를 하니져시론 너를 重히여겨가겠다 하신 것과는달리

금기창：너다니져신 너(잣나무)처럼 行實하고 십고나라고말슴하신

정창일：너어더러 녀제 敎因은 너어디로 가는 敎法의 因緣이냐?

유창균：너어다기 니져 시 ‘너는어디로 가려고하느냐’고 하신 말씀은

양희철：너-답니져이시-ㄴ ‘너-처럼가져’라하시인

신재홍：‘너어다히녈져’하신, ‘너하고 같이 다니고싶구나’하신

류렬：너 어더기니지히신 너어디로 가라고하랴하신

지형률：너를 다히 녀져 이신 너를 따라 해나가리라하셨건마는

박재민：너다히녀져하신 “너와 함께 가고져”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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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倉進平(1929)로부터 시작해서 김준영(1979)까지는 ‘多攴’가 아니라 ‘於

多攴’를 한 단위로 보고 ‘어디, 어찌’ 정도의 의미로 파악해 왔다. ‘多攴’

를 한 단위로 보고 ‘처럼, 같이’의 의미를 지닌 ‘다히’로 해독한 것은 서

재극(1975)에 와서이다.26) 그 후정창일(1993), 유창균(1994)와 같이 종래의

‘於多攴’를 고수하는 견해도 있으나 대다수의 해독자들은 ‘多攴’를 ‘같이’

의 의미로 파악해 오고 있다. 그런데 신재홍(2000)에서는 ‘多攴’를 ‘다히’

로 읽되 ‘같이’의 의미로 파악하되 ‘처럼’의 의미가 아닌 ‘함께’의 의미로

파악하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는 박재민(2010)에서도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多攴’를 ‘다히’로 읽는 것은 옳으나 그 의미는 ‘함께’가

아닌 ‘처럼’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증할 수가

있다. 첫째는 설화의 ‘有如栢樹’의 ‘如’가 ‘多攴’와 직접 연결이 된다는 점

이고 둘째는 국어사적으로 ‘如’의 의미를 지닌 ‘다히’를 ‘함께’의 의미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음은  표준 국어 대사전 에 실려 있는 ‘같이’에 대한 내용이다.

(18)같이[가치]

[Ⅰ]｢부사｣

((주로 격 조사 ‘과’나 여럿임을 뜻하는 말 뒤에 쓰여))

｢1｣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모두 같이 갑시다.

｢2｣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선생님이 하는 것과 같이 하세요./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떨

어졌다./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다.

26) ‘多攴’를 ‘처럼, 같이’의 의미를 지닌 ‘다히’로 해독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충분히 논의된 바있다. 黃善燁, ｢｢安民歌｣解讀을 위한 새로운 試圖｣,  韓國文化  42(奎

章閣韓國學硏究院, 2008); 박재민, ｢｢怨歌｣의 재해독과 문학적 해석｣,  민족문화  34(한

국고전번역원, 2010).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6/18 13:53(KST)



72  서강인문논총 43집

[Ⅱ]｢조사｣

((체언 뒤에 붙어))

｢1｣‘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

사.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눈같이 흰 박꽃/소같이 일만 하다.

｢2｣((때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

조하는 격 조사.

¶새벽같이 떠나다/매일같이 지각하다.

【＜티＜월곡＞←+-+-이】

같이-하다[가치--]

｢동사｣

【(…과)…을】((‘…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1｣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함께하다｢1｣.

¶나와 일생을 같이할 사람/이용익이며 길소개가 모두 옛적엔 우리 등

짐장수들과는 비상간고의 풍상을 같이하고 자별한 정리를 두었던 동무였

었지 않나.≪김주영,객주≫∥어젯밤에 우리는 술자리를 같이하느라 밤늦

게야 돌아왔다./이제 우리 생사를 같이하는 거야.≪유현종,들불≫

｢2｣서로어떤 뜻이나행동또는때따위를동일하게가지다.≒함께하

다｢2｣.

¶그와의견을같이하다/친구와행동을 같이하다/세계적인 조류와보조

를 같이하다/자기 비하 자기 부정은 일본인과 궤도를 같이하고 있거든.

≪박경리,토지≫∥우리는 끝까지 의견을 같이할 것이다./오늘도 나는 들

길을 가며 벼 이삭들이 하나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때를 같이하여 가지런

히 이랑에 넘쳐 익어 가는 것을 보고….≪유치환,나는 고독하지 않다≫

현대 국어에서 ‘같이’는 부사와 조사로 쓰이며 부사로 쓰일 경우 ‘｢1｣

함께, ｢2｣다름이 없이’의두 가지의미를지닌다. 조사일 경우는 ‘처럼’의

의미로만 쓰일 뿐 ‘함께’의 의미는 지니지 않는다. 특히 ‘같이’에서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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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같이하다’는 ‘함께하다’로만 쓰인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에서 ‘티’는 770여 회 나타나는데 대부분 ‘다름

이 없이, 처럼’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

(19)ㄱ.火珠는 블 구스리니 블티 니라 <釋詳3：28b>

ㄴ.畵師히 나토 티 몯 그리거늘 <釋詳24：10b>

ㄷ.길  사과 티 너기시니 <釋詳6：5a>

ㄹ.禮數를 諸父ㅅ 伯長과 티 노니 <杜詩24：10a>

(19ㄱ)은 현대 국어의 조사와 같은 용법인데 가장 많은 용례를 보이며

체언 뒤에 바로 붙어서 나타나다. (19ㄴ)은 부사로 쓰인 예인데 ‘똑같이’

의 의미이다. (19ㄷ)은 부사 ‘티’가 앞에 ‘-과/와’ 논항을 취한 경우로

이 역시 ‘다름이 없이’의 의미만을 지닌다. (19ㄹ)은 ‘티 -’의 예인데

역시 현대 국어와 달리 ‘함께’의 의미가 아니라 ‘똑같이, 처럼’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同’의 언해에 쓰인 경우 뒤에 ‘다’ 등의 용언과

‘함께, 동시에’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들이 10회 미만 나타

난다.

(20)ㄱ.迷惑 드로 아디 몯야 드로로 소릴 티 니 이 常

로 斷 사모미라(迷情로 不了야 以聞로 同聲니 是ㅣ 以

常로 爲斷也ㅣ라)<楞嚴4：127a>

ㄴ.이런 로 버거 다시 소릴 티 샤 阿難려 펴 니시니라

(故로 次復同音샤 宣告阿難시니라)<楞嚴5：5a>

ㄷ.디 權과 實노기시며 邪와 正을 티 호매 겨시니(意在融權

實시며 同邪正이시니)<楞嚴7：16a>

ㄹ.長者ㅣ  제 요 니블까 저호 부톄 三界예 모 뵈샤 百

姓과 시름 티 샤 가비시니라(長者ㅣ 亦自恐被焚者 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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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이 示身三界샤 與民同患也시니라)<法華2：68a>

ㅁ.다가 모 衆生이 惡業을 티 지면 阿鼻獄애 드러 無量苦

 受호 無量劫을 디내니라(若諸衆生이 惡業을 同造면 入

阿獄鼻야 受無量苦호 經無量劫니라)<楞嚴8：110a>

ㅂ.티 六根에 十因을 초 지 境을 兼며 根 兼호미 일

후미 惡業을 티 지미라(同於六根에 具造十因호 兼境며

兼根호미 名惡業同造ㅣ라)<楞嚴8：110b>

ㅅ.別作로 同分호 極重을 各別히 짓고 티 阿鼻예 들며 버거

輕닐 各別히짓고 티 百八애드롬 니 이라(別作로 同

分者 如別造極重고 而同入阿鼻며 別造次輕고 而同入百八

이 是也라)<楞嚴8：113a>

즉 15세기 국어까지만 하더라도 ‘티’는 주로 ‘다름 없이, 처럼’의 의

미로 쓰였으며 ‘同’에 대응되는 경우에만 ‘함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화의 ‘如’에 대응되는 ｢怨歌｣의 ‘多攴’를 ‘같이’로

번역하고 여기서 나아가 ‘함께’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다히’의 예는 다음과 같다.

(21)ㄱ.그딧 말 다히 호리니 <月釋1：13a>

ㄴ.世尊ㅅ 勑 다히 다 奉行리니 <釋詳20：3b>

ㄷ.그러면 太子ㅅ  다히 호리다 <釋詳11：20a>

ㄹ.네 願 다히 야라 <釋詳24：14a>

ㅁ.오직 늘근 모미 엇뎨  다히 리고 <內訓2：113a>

ㅂ.알 니르던  다히 뎌 藥師瑠璃光如來 供養면 <釋詳

9：33b>

ㅅ.다 實 다히 信야 아로 몯니 <月釋9：48b>

ㅇ.우 업슨 法王이이 眞實ㅅ 마리며 所如 다히닐오미라<楞嚴2：

54a>

ㅈ.理 다히 아로미 일후미 如理智니 곧 實智오 <般若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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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法 다히 修行쇼셔 <釋詳24：17b>

ㅋ.寗氏 그 지븨 가아 禮 다히 무드며 祭고 쉰두  뵈  이

받더니 <三綱런던烈29>

(22)ㄱ.呪는 빌씨니 이 法으로비러 비론다히외 씨라 <釋詳

21：22b>

ㄴ.正히 憶念야 들 아라 닐온 다히 修行면 <釋詳21：57a>

ㄷ.四無礙 得야 淸淨히 說法호 如혼 다히 닐어 名相애 거디

아니니라 <月釋15：7b>

(21)은 체언 뒤에 ‘다히’가 쓰인 예인데 앞에 오는 체언들은 ‘말, 勑; 

, 願, ; , 實; 所如, 理, 法, 禮’ 등과 같이 제한된 의미 범주에 국

한된다. (22)는 ‘다히’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이 온 경우이다. ‘다히’는 다

음과 같은 흔적을 남기고 있는 용언 ‘다-/닿-’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23)ㄱ.부톄 舍利弗 려 니샤 됴타 됴타 네 말 다니라 <月釋1

2：35a>

ㄴ.六月ㅅ 보로매 아으 별해 룐 빗 다호라 <樂學軌範5：8a,動

動>

15세기에 이미 용언 ‘다-/닿-’가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고 그 파생형

인 ‘다히’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석독구결 자료에서는‘如(다히)’는 물론 용언 ‘如-’가 매우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ㄱ.此 菩薩 於色 實 如 知 色集 實 如 知 色

滅 實 如 知 色滅道 實 如 知 <화소17：

05-06>

ㄴ.佛子 若 諸菩薩是如 用心<화엄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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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ㄱ.我 作 所 如 <화소16：14>

ㄴ.亦 盡 無 如 菩薩 功德聚 亦 然 <화엄

14：14>

ㄷ.譬 風輪 那(羅延 力 勇壯)速疾 如 <금광02：

04-05>

(26)ㄱ.菩薩摩訶薩 是 如 念 作 <화소08：19>

ㄴ.當 普賢 如 色像 第一 <화엄02：15-16>

ㄷ.是 如 四種 過失 遠離 而 聽法 者 名

 正聞法 <유가04：12-13>

ㄹ.大王 若 菩薩 上 見 所 如 衆生 幻化

<구인14：11-12>

ㅁ.是 如 三昧神通 相 一切 天人 能 測 莫

 <화엄17：19>

(27)ㄱ.佛子 此 菩薩 亦 上 說 如 輪王 位

 處 七寶 具足 四天下 王 <화소12：

08-09>

ㄴ.譬 一切 世間 中 而 隨意妙寶珠 有 如

 <화엄10：09>

ㄷ.第二 發心 譬 大地 一切 (法)事 持 如

 故 是 名 尸波羅蜜因 <금광02：01-02>

ㄹ.廣 說 當 知 二十種 有 菩薩地 當

說 如 <유가04：09-10>

(24)는 체언 뒤에 ‘如(다히)’가 쓰인 예이고 (25)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如(다히)’가 쓰인 예이다. (26)과 (27)은 용언 ‘如-’의 예인데

각기 체언과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난 것들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세기국어에서는 ‘다히’보다는

‘티’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 국어처럼 ‘함께’의 의미로 쓰인 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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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다. 15세기 국어에서 ‘다히’는 관용적으로 굳어진 구문에서 주로 나

타나며 용언 ‘다-/닿-’의 경우는 이미 거의 소멸 단계에 있었지만 고려

시대까지는 이들이 매우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 ‘함께’의 의미로

는 쓰이지 않는다. ｢怨歌｣의 ‘多攴’는 설화의 ‘如’에 대응되는 것으로 ‘다

히’로 해독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똑같이, 다름 없이, 처럼’ 정도에 해

당한다.

‘多攴’를 이와 같이 해독할 경우 하나의 문제가 남는다. ‘多攴’ 앞에 오

는 ‘汝於’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汝’를‘너’로 읽는 것에 대

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결국 문제는 ‘於’를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가 문

제이다. 이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於’를 음독하여 ‘너’의 말음첨기로 보

는 것과 훈독하여 목적격 조사 ‘를’로 보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필자는

‘汝’를 ‘너’로 읽게 하기 위해 굳이 말음 첨기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於’가 말음 첨기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於’를 목적격 조사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汝於多攴行齊

[너를다히 녀져]’라는 구문을 어떻게이해할것인가하는문제가다시 제

기된다. 박재민(2010)에서는 이에 대해 ‘넉시라도 님을  녀닛景 너기

다니 ｢만전춘｣, 니믈  녀가져 願을 비노다 ｢동동｣’와 관련하여

‘多攴(다히)’가 ‘함께’의 의미로 쓰여 ‘너를’이란 논항을 취한 것으로 파악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多攴(다히)’가 ‘함께’의 의미로 쓰일 수없음을 밝

혔으므로 이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의 예들을 참고하고자 한다.

(28)ㄱ.鹿皮 옷 니브샤 묏골애 苦行샤 六年에 도라오샤 恩惠 니

샤 親近히 아니샤 路人 티 시니 <월천52a,141

장>27)

27)  석보상절 에는 이 부분이 “鹿皮옷 니브샤 미친 사 티 묏고래수머 겨샤여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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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太子ㅣ닐오 이 白象우리 아바니미 날티 시니

그듸낼 몯 나려다 <月釋20：65a>

ㄷ.이제 이  뎌 현 棱伽等 文과 키 고 져기 다니 文을 

티 仔細히홀디니라(今此ㅣ 又與彼所引棱伽等文과 大同小異니

如文詳之니라)<원각하1-1：49a>

ㄹ.흐웍며 서의호 제 혼 조초 야 바 늘근 쥐 골 너흐로

티 야오직 無ᅙ字 擧야 보리라(濃淡 任他야 直

如老鼠ㅣ 咬棺材야 只管提箇無ㆆ字야 看호리라)<蒙山16b>

(29)ㄱ.諸 法相 如 悉 能 通達 <화엄02：14-15>

ㄴ.彼 亦 其 差別法 如 世 宜 所 隨 而 化度

 <화엄18：09>

ㄷ.一一國土 佛 及 大衆 今 如

 異 無 <구인02：04-06>

ㄹ.譬 轉輪聖王 主兵寶臣 意 如 處分 如 <금광02：

14-15>

ㅁ.先 說 所 如 漸次 能 解脫 圓滿令

<유가07：15-16>

(30)ㄱ.若 能 摩訶衍 具足 則 能 法 如 佛 供養

 <화엄11：11>

ㄴ.若 能 法 如 佛 供養 則 能 佛 念

 心 動 不 <화엄11：12>

(28)은 15세기 문헌에서 ‘티’가 목적격 논항을 취하고 있는 예이다. 

제시한 예가 거의 전부일 정도로 적은 수이기는 하나 (29)와 같은 석독

구결의 예를 고려하면 이들이 결코 잘못 나타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苦行샤 부텨 외야나라해 도라오샤도 올아 아니샤 아랫 恩惠 니저 

리샤 길  사과 티 너기시니 <釋詳6：5a>”로 나타나는바 ‘路人’이 ‘路人과’로

대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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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는 석독 구결 자료에서 ‘如[如, 如, 如]’가 목적격 논항을 취한

예인데 30회 가까운 예가 나타난다. (30)은 예외적으로 처격 ‘’를 논

항으로 취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 국어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如’의 의

미를 가지는 부사 또는 용언이 목적격 논항을 취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汝於多攴行齊[너를 다히 녀져]’도 이러한 예들과 관련시

켜 논의해 볼가능성도있다고생각한다. 물론 (29)의 예들은 모두 ‘如’의

의미를 지니고 있되 ‘如’ 및 ‘如-’와는 형태적으로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다.

4. 결론

이 글은  三國遺事 에 수록되어 있는 향가들을 대상으로 그 향가가 들

어 있는 배경 설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이다. 향가 해독에 있어 배경

설화의 내용을 고려하는 일은 필수적인 것으로 종래의 향가 해독에서 매

우 중시해 왔다. 그러나 이 글은  三國遺事 의 향가 14수에 대해 지금까

지의 해독 결과와 관련하여 배경 설화와의 관계를 그 긴밀성 여부에 따

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가와 배경 설화의 관련성은 소원한 경우와 부분적관련이있는경우, 

긴밀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향가와배경설화의 관련이 소원한 것

으로는｢讚耆婆郞歌｣와｢祭亡妹歌｣가있다. 이들은 각기｢安民歌｣, ｢兠率歌｣

와 같은 이야기에 수록되어 있고 그 이야기에 부수적으로 실려 있는 노

래인 까닭에 배경 설화로부터는 해당 노래에 대한 작가나 주제 정도 외

에는 별다른 정보가주어지지 않는다. 향가와 배경 설화가 부분적으로 관

련을 맺고 있는 예로는 ｢慕竹旨郞歌｣, ｢願往生歌｣, ｢風謠｣, ｢安民歌｣, ｢禱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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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大悲歌｣등이 있다. 이 향가들은 배경 설화를 통해 노래가 지어지게 된

배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해독하는 데

에는 배경 설화가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향가와 배경 설화의 관계가

긴밀한 것으로는 ｢薯童謠｣, ｢處容歌｣, ｢獻花歌｣, ｢彗星歌｣, ｢遇賊歌｣, ｢兠率

歌｣등이 있다. 이들은 배경 설화에 해당 향가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향가 해독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물론 이들 사이

에도 편차가 있어 배경 설화로부터 몇 단어나 구절만의 해독 정보가 주

어지는 경우도 있고 ｢兠率歌｣와 같이 한역시를 통해 노래 전체의 해독에

참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怨歌｣는 기존의 해독에서는 배경 설화에 나타나는 ‘栢樹, 謂曰’ 정도만

이 노래의 ‘栢史, 敎因隱’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해 왔다. 배경 설화를

통해 ｢怨歌｣가 어떠한 상황에서 지어졌고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떠하리라

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나 노래의 단어나 구절에 대한 구체적인

해독 정보는 주어지지 않는 편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배경 설화의 ‘有如’와 ｢怨歌｣의 ‘多攴行齊’가 직접 관련되는 것임을 분명

히 밝힘으로써 ｢怨歌｣도 배경 설화와 향가의 관련성이 긴밀한 경우에 속

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신재홍(2000)과 박재민(2010)에서는 ‘多攴行齊’의

‘多攴’를 ‘다히’로 읽었다는 점에서 배경 설화의 ‘有如’를 어느 정도 고려

하였다고는생각되나 이들 연구에서는 ‘다히’의 의미를 ‘함께, 같이’의 의

미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如’와 직접 대응되는 표현으로 연결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향가 해독에 있어 배경 설화의 참조가 매우 필수적임을 모든 해독자들

이 알고 또 실제의 해독에서 그 내용을 충실히 참조하여 온 것은 사실이

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역으로 향가 해독에 설화의 내

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그 과정에

서 종래에 주목하지 못했던 ｢怨歌｣의 ‘多攴’가 배경 설화의 ‘有如’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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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는 것임도 논의하였다. 배경 설화와 향가의 관련성에 대한 천착을

통해 그 동안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해독의 단서들이 앞으로 더

드러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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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evance of Hyangga and Background Story

－Focusing on the ｢Wonga(怨歌)｣－

Hwang Seon Yeop

This article looked at the relevance of hyangga contained in 

 Samgukyusa(三國遺事)  and background story. The relevance of 

hyangga and background story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cases. (1) 

Not closely related cases：｢Changiparangga(讚耆婆郞歌)｣and ｢Jemang- 

maega(祭亡妹歌)｣. (2) Partly related cases：｢Mojukjirangga(慕竹旨郞歌)｣, 

｢Wonwangsaengga (願往生歌)｣, ｢Pungyo(風謠)｣, ｢Anminga(安民歌)｣, and 

｢Docheonsudaebiga(禱千手大悲歌)｣. (3) Closely related cases：｢Seodongyo 

(薯童謠)｣, ｢Cheoyongga(處容歌)｣, ｢Heonhwaga(獻花歌)｣, ｢Hyeseongga(彗星

歌)｣, ｢Ujeokga(遇賊歌)｣, and ｢Dosolga(兠率歌)｣.

In previous studies it only has been catched that ‘栢樹, 謂曰’ of 

background story are related to ‘栢史, 敎因隱’ of ｢Wonga(怨歌)｣. In 

this article, however, it is clearly demonstrable that ‘有如’ of 

background story is related to ‘多攴行齊’ of ｢Wonga(怨歌)｣. In 

previous studies, there was a case that ‘多攴’ was read as ‘dahi(다히)’ 

and the meaning was identified as ‘together’. It is correct that ‘多攴’ 

is read as ‘dahi(다히)’. But the meaning is ‘like, same’. This fact can 

be seen through 15th century Korean data and Seokdokgugyeol(釋讀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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訣) data of the Goryeo Dynasty.

Key words： Samgukyusa(三國遺事) , Hyangga(鄕歌), background story, ｢Wonga(怨歌)｣, 

Seokdokgugyeol(釋讀口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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